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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 레포트

 제4장. 한국 실학 연구 

허종은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4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4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

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문 색인은 한국

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

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4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47편이 검색되었

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

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최한기,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기타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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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성호학파 7편, 북학파 10편, 다산 관련

20편, 혜강 관련 4편, 유형원을 비롯한 기타 인물에 대한 것이 6편이다.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북학파와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다.

1) 성호학파(星湖學派)

성호나 성호학파를 다룬 논문은 총 7편이다. 이 중에서 퇴계의 학문이 어떻게 성

호의 학문으로 계승되었는지를 다룬 논문이 2편이다. 성호학파의 분열을 다룬 논문

이 1편, 성호의 학문이 성호학파의 인물이나 이후 정약용에게 끼친 영향을 다룬 논

문이 1편이다. 성호의 사상을 다룬 논문이 1편, 성호의 경학에 대한 논문이 1편이

다. 그리고 성호학파의 천주교에 관한 인식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이들 논문은 대

체로 성호와 성호학파의 학문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다룬 논문이 많은 편이다.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상호

퇴계 심학에서 성호학으로 흐르는 두

갈래 길 -정구의 『심경부주』해석과

이만부의 사단칠정론-

한국실
학연구
28

한국실학학

회

2 김선희
신체성, 일상성, 실천성, 공공성 : 성호

이익의 심학(心學)

한국실
학연구
28

한국실학학

회

3 정도
近畿南人 學統 再檢討 : 道統의

계승인가, 形而上學의 계승인가?

유교사
상문화연

구 56
한국유교학

회

4

김유곤,

김영호

임옥균

최영성

星湖 李瀷의 『大學』 이해의 특징

유교사
상문화연

구 56
한국유교학

회

5 정도원

星湖 李瀷의 退溪 읽기와 學派分裂 :

星湖와 近畿南人의 학문적 접점과

“道東”論의 괴리

유교사
상문화연

구 58
한국유교학

회

6 정소이

河濱 愼後聃의 四端七情論 : 貞山

李秉休와 茶山 丁若鏞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유교사
상문화연

구 58
한국유교학

회

7 임부연 성호학파의 천주교 인식과 유교적 대응

한국사
상사학4
8

한국사상사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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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학파(北學派)

북학파를 다룬 논문은 10편이다. 이 중에서 진단학회에서 이규경의 저작에 대한

5편의 논문과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점이 주목된다. 홍대용을 다룬 논문이 2편,

박지원 1편, 이덕무 1편, 홍대용과 박지원의 저작을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이 중

에서 북학파와 청나라의 정세나 인물과 비교한 논문이 눈에 띈다.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 -李德懋의 『磊磊落落書』와

成海應의 『皇明遺民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 28

한국실학학

회

2

김원명,

서세영
홍대용(洪大容)의 세계관 변화와 그것의

현대적 의의

동서철학
연구72

한국동서철

학회

3 김동건

『열하일기(熱河日記)』와

<의산문답(醫山問答)>의 관계(關係)

재고(再考)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

구원

4 노대환
18세기 후반 연암(燕巖) 일파(一派)의

연행(燕行)과 청조(淸朝) 정세 인식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

구원

5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유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조건

―홍대용(洪大容)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

구원

6 노대환
五洲 李圭景(1788～1860)의 학문과

지성사적 위치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7 김호
五洲 李圭景의 醫藥論 :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8 신병주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五洲衍文長箋散稿』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9 이건식
李圭景의 名物度數之學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10 이종묵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이는 조선의

逸書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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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약용(丁若鏞)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손병규
정약용의 재정개혁론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2 진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소학론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3 정민
다산이 승려에게 준 증언첩(贈言帖)과

교학 방식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4 백민정

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禮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한국실학
연구28

한국실학학

회

5 임옥균

주자(朱子), 적생조래(荻生조徠),

정약용(丁若鏞)의『논어(論語)』해석(解

釋)의 차이(差異)(1) - 공야장(公冶長)을

중심(中心)으로 -

동양철학
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6

박상리,

송석준,

김예호

鄭齊斗와 丁若鏞의 『大學』이해 연구
동양철학
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7 김미소 다산 공부론
동양철학

42
한국동양철

학회

8 백민정
정약용 經世書의 鄕禮 규정과 공동체

운영의 특징

동양철학
42

한국동양철

학회

9 방인 다산역의 관점에서 본 경방의 효변설
철학연구

131 대한철학회

10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외관제(外官制) 개혁론(改革論)

-『경세유표(經世遺表)』를 中心으로-

한국사상
사학48

한국사상사

학회

11 임충군

정약용의 추이설추이설(推移說)과

한송汗宋역학易學: 주희, 모기령의

추이설이 정약용에 미친 영향

다산학2
5

다산학술문

화재단

12 신원봉
정약용의 점서적 역학관 연구: 주희와

모기령 비교

다산학2
5

다산학술문

화재단

13 노지현
명,청대 주석가들과 다산의

「함유일덕咸有一德」주석 비교

다산학2
5

다산학술문

화재단

14 이봉규
명청교체기 사상변동思想變動으로부터

본 다산학의 성격

다산학2
5

다산학술문

화재단

15 이용주
유종주劉宗周와 다산의 "심성心性"론

비교

다산학2
5

다산학술문

화재단

16 채진풍

정약용 "인仁"설의 동아시아 유학적

의의: 예禮,악樂,형刑,정政의 기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다산학2
4

다산학술문

화재단

17 케빈콜리

타자他者 안에 있는 동일자의 흔적들:

다산의 그리스도-유교학

Christo-Confucianology의 발견

다산학2
4

다산학술문

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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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다산학이라는 학술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이 중에서 철학 분야 7편, 경학 7편, 경세 4편,

교육을 다룬 논문이 2편이다. 철학과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산의 사상을 다룬 논

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4) 최한기(崔漢綺)

최한기를 연구한 논문은 4편이다. 모두 혜강의 철학을 다루었는데, 기학(氣學)을

다룬 논문이 2편인 것이 특징이다.

5) 기타

18 이숙희

다산 정약용의 선악善惡에 대한 이해와

"행行" 개념: 윤리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의 중첩

다산학2
4

다산학술문

화재단

19 허민

영체에서 나오는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 정약용의 욕망 구분과 욕망 간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2
4

다산학술문

화재단

20 정상봉
다산의 인간관과 효(孝),제(弟),자(慈)의

실천

한국철학
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정우 세계철학사에서의 혜강철학의 위치
동양철학
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2 구자익
혜강 최한기 氣學에 나타난 깨달음의

의미

동양철학
41

한국동양철

학회

3 서영이 최한기 기학의 은유적 해명 철학121 한국철학회

4 백준철

최한기(崔漢綺)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 -『대학(大學)』 팔조목(八條目)

중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

(平天下)를 중심으로-

한국철학
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2 이근호
담와 홍계희의 사회경제 정책 구상

-양역변통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3 김덕진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

회

4 김경호
율곡학파의 심학과 실학 -경계적

사유와 실천의 갈림길에서-

한국실학
연구28

한국실학학

회

5 한정길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한국실학 한국실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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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로 분류한 인물에 대한 논문이 6편이다. 이 중에서 율곡학파와 실학을 심학

이라는 차원에서 비교한 논문과 양명학을 실학과 비교한 논문이 주목된다.

3. 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9편, 철학 분야가 22편, 정치와 경

제 분야가 11편, 기타 분야가 5편 등이다. 실학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1) 경학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유곤,

김영호,

임옥균,

최영성

星湖 李瀷의 『大學』 이해의 특징

유교사
상문화연

구 56
한국유교학

회

2 진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소학론
한국실
학연구27

한국실학학

회

3 임옥균

주자(朱子), 적생조래(荻生조徠),

정약용(丁若鏞)의『논어(論語)』해석(解

釋)의 차이(差異)(1) - 공야장(公冶長)을

중심(中心)으로 -

동양철
학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4

박상리,

송석준,

김예호

鄭齊斗와 丁若鏞의 『大學』이해 연구
동양철
학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5 방인 다산역의 관점에서 본 경방의 효변설
철학연
구131 대한철학회

6
임충군

정약용의 추이설추이설(推移說)과

한송汗宋역학易學: 주희, 모기령의

추이설이 정약용에 미친 영향

다산학
25

다산학술문

화재단

7 신원봉
정약용의 점서적 역학관 연구: 주희와

모기령 비교

다산학
25

다산학술문

화재단

조선 후기 실학(實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연구28 회

6 서정화

조선후기(朝鮮後期) 실학파(實學派)의

혼례론(婚禮論) -李瀷,丁若鏞,許傳을

中心으로-

한국철학
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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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학을 다룬 논문은 9편인데, 그 중에서 주역을 다룬 논문이 3편, 대학 3편,
서경 1편, 논어 1편, 소학 1편이다. 주역과 대학에 관한 논문이 많은 편

이고, 특히 정약용의 경학에 대한 논문이 7편인 점이 두드러진다.

2) 철학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상호

퇴계 심학에서 성호학으로 흐르는 두

갈래 길 -정구의 『심경부주』해석과

이만부의 사단칠정론-

한국실
학연구
28

한국실학학

회

2 김선희
신체성, 일상성, 실천성, 공공성 : 성호

이익의 심학(心學)

한국실
학연구
28

한국실학학

회

3 정도원
近畿南人 學統 再檢討 : 道統의

계승인가, 形而上學의 계승인가?

유교사
상문화연

구 56
한국유교학

회

4 정도원

星湖 李瀷의 退溪 읽기와 學派分裂 :

星湖와 近畿南人의 학문적 접점과

“道東”論의 괴리

유교사
상문화연

구 58
한국유교학

회

5 정소이

河濱 愼後聃의 四端七情論 : 貞山

李秉休와 茶山 丁若鏞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유교사
상문화연

구 58
한국유교학

회

6 임부연 성호학파의 천주교 인식과 유교적 대응
한국사
상사학48

한국사상사

학회

7

김원명

서세영

홍대용(洪大容)의 세계관 변화와 그것의

현대적 의의

동서철
학연구72

한국동서철

학회

8 김미소 다산 공부론
동양철
학42

한국동양철

학회

9 이봉규
명청교체기 사상변동思想變動으로부터

본 다산학의 성격

다산학
25

다산학술문

화재단

10
이용주 유종주劉宗周와 다산의 "심성心性"론

비교

다산학
25

다산학술문

화재단

11 채진풍

정약용 "인仁"설의 동아시아 유학적

의의: 예禮,악樂,형刑,정政의 기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다산학
24

다산학술문

화재단

12 케빈콜리 타자他者 안에 있는 동일자의 흔적들: 다산학 다산학술문

8 노지현
명,청대 주석가들과 다산의

「함유일덕咸有一德」주석 비교

다산학
25

다산학술문

화재단

9 백준철

최한기(崔漢綺)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 -『대학(大學)』 팔조목(八條目) 중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

平天下)를 중심으로-

한국철
학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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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22편이다. 이 중에서 사단칠정론을 비롯한 심성론 분야는

6편인데, 사단칠정론을 통하여 학문 계승을 다룬 논문 2편, 심학을 다른 학파의 학

문과 비교한 논문 2편이 주목된다. 인(仁)이나 선악 등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

이 4편이며, 종교 분야를 다룬 논문은 2편이다. 그리고 학파나 사상가의 세계관이나

공부론 등을 비롯한 학문의 특징을 다른 논문이 8편이며, 학문 계승을 다룬 논문이

2편이다.

3) 정치·경제

다산의 그리스도-유교학

Christo-Confucianology의 발견
24 화재단

13 이숙희

다산 정약용의 선악善惡에 대한 이해와

"행行" 개념: 윤리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의 중첩

다산학
24

다산학술문

화재단

14 허민

영체에서 나오는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 정약용의 욕망 구분과 욕망 간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24

다산학술문

화재단

15 정상봉
다산의 인간관과 효(孝),제(弟),자(慈)의

실천

한국철
학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16 이정우 세계철학사에서의 혜강철학의 위치
동양철
학연구80

동양철학연

구회

17 구자익
혜강 최한기 氣學에 나타난 깨달음의

의미

동양철
학41

한국동양철

학회

18 서영이 최한기 기학의 은유적 해명
철학12
1

한국철학회

19 김경호
율곡학파의 심학과 실학 -경계적 사유와

실천의 갈림길에서-

한국실
학연구28

한국실학학

회

20 한정길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실
학연구28

한국실학학

회

21 노대환
五洲 李圭景(1788～1860)의 학문과

지성사적 위치

진단학
보121 진단학회

22 정민
다산이 승려에게 준 증언첩(贈言帖)과

교학 방식

한국실
학연구27

한국실학학

회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 -李德懋의 『磊磊落落書』와

成海應의 『皇明遺民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 노대환
18세기 후반 연암(燕巖) 일파(一派)의

연행(燕行)과 청조(淸朝) 정세 인식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 65 -

경세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11편이다. 이 중에서 사회제도

개혁을 다룬 논문이 4편, 경제 분야 2편, 법률 및 혼례를 다룬 논문이 각 1편, 중국

과 조선의 지식인 비교 분야가 3편이다.

4) 기타

3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유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조건

―홍대용(洪大容)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4 손병규
정약용의 재정개혁론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회

5 백민정

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禮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한국실학
연구28 한국실학학회

6 백민정
정약용 經世書의 鄕禮 규정과 공동체

운영의 특징

동양철학
42

한국동양철학

회

7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외관제(外官制) 개혁론(改革論)

-『경세유표(經世遺表)』를 中心으로-

한국사상
사학48

한국사상사학

회

8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회

9 이근호
담와 홍계희의 사회경제 정책 구상

-양역변통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회

10 김덕진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한국실학
연구27 한국실학학회

11 서정화

조선후기(朝鮮後期) 실학파(實學派)의

혼례론(婚禮論) -李瀷,丁若鏞,許傳을

中心으로-

한국철학
논집40

한국철학사연

구회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건

『열하일기(熱河日記)』와

<의산문답(醫山問答)>의 관계(關係)

재고(再考)

대동문화
연구85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

구원

2 김호
五洲 李圭景의 醫藥論 :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3 신병주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五洲衍文長箋散稿』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4 이건식
李圭景의 名物度數之學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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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로 분류한 5편은 저술에 나타난 특징이나 저술을 비교한 논문들이다. 이규경

의 저술에 대한 것이 4편이고, 홍대용과 박지원의 저술을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논문 중에서 한국실학연구에는 2014년에 실학에 관한 세 가지 특집을 기획

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27권에서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현

실 인식과 사회경제개혁론’이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28권에서는 ‘심

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4편 등의 흥미로운 논문을 게재한 점

이 특징이다. 대동문화연구에는 ‘18세기 연행록의 다면성’이라는 주제로 3편의 논

문이 실렸다. 그리고 진단학보에는 ‘제42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五洲衍文長

箋散稿』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5편의 논문을 싣고, 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

였다.

그 중에서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된 것 중에서 김경

호의 율곡학파의 심학과 실학 , 이상호의 퇴계 심학에서 성호학으로 흐르는 두

갈래 라는 두 논문은 실학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실학은 율곡학파의 학문을 계승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 김경호는 아직

학계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율곡학파의 심학’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율곡학파의 심학

적 흐름을 고찰한 후, 이것이 조선후기 실학과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탐구하

였다. 그는 ‘심학’은 장구한 유학의 지성사적 흐름과 철학적 논의들에 닿아 있고, 이

러한 점에서 심학에 대한 탐구는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관점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율곡학파의 심학에 대한 탐색은 관성화된 심학과

학술탐구의 편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요청된다고 하면서, 율곡학파

계열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치심(治心)이나 수기(修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음

에도 현대 학계에서는 율곡심학이나 율곡학파의 심학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율곡학파의 심학적 특성을 현실에 대한 예민한 ‘경계적 사유’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경계적 사유’를 현실화하려는 실천성이 곧 현실성에 부합하는

실리적 유용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율곡학파의 실학적 태도였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율곡학파의 이러한 태도가 북학파의 이용후생론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박지원을 포함한 유교적 지식인들이 답습해 왔던 ‘정덕(正德)’

은 마음의 문제를 근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에 비하여 ‘이용(利用)’을 근간으로 하는 박지원의 사유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설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덕으로부터 이용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은 경험적

5 이종묵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이는 조선의

逸書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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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며, 이러한 점에서 ‘심학으로부터 실학으로의 전

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성호 이익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퇴계의 사상을 계승한 점은 명백하다. 이상호

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계승적인 측면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이황의 심학이 성호학으로 흘러가는 이론적 흐름을 정구의 심경부
주 해석과 이만부의 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퇴계학에서 성

호학으로 이행되는 이론적 흐름을 정리하고, 그 특징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익의 심경부주에 대한 입장이 정구의 심경발휘에 드러난 기본 입장에 바탕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익이 퇴계의 학문을 정구를 통하여 계승

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이익의 사단칠정론은 서애계열로

정리되고 있는 이만부를 통해 전승된 점을 새로이 밝혔다. 특히 이익의 입장인 성

발위정(性發爲情)에 바탕해서 리(理)의 발(發)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성이정(一性

二情)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을 대대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이만부에

게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이 바로 이만부와 이익의 인적관계가 학적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같은 논의

를 통하여 퇴계학에서 이익의 학문으로 이어지는 중간단계가 지금까지는 정구와 허

목이라는 단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서애계열인 이만부를

통해 이익으로 계승되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퇴계학과 성호학의 관련

성을 한강계열 단선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애계열인 이만부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이 가지는 중요성이 인정된다.

정도원의 논문인 近畿南人 學統 再檢討 : 道統의 계승인가, 形而上學의 계승인

가? 는 성호학파의 학통에 대하여 다른 논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이상호 논문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근기남인의 학문은 퇴계를 계승한 한강으로부터 미수

를 거쳐 성호로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퇴

계를 기점으로 한강에서 미수로 내려가는 적계와 여헌, 백호의 방계가 있는데, 이

모두 결국은 성호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주자학의 ‘도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 퇴계 학통의 근기남인 계승이라는 통설은 재고의 여

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

존 입장들에서 전제하는 실학의 반주자학 혹은 탈주자학적 성격과 근기남인의 계보

에 관한 논의에서 전제되는 학통 혹은 도통 개념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또한 사상 혹은 철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막상 사상 혹은 철학 자체는 언급하지

않고 계보나 당파, 가계 등 역사 정황만을 논의한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학통 혹은 도통 개념을 차용한 ‘근기남인에서 성호학파로’

라는 계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를 되묻고 싶다고 하였다. 심학(心學)의 전승이 도

통 혹은 학통 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성호학파가 근기퇴계학파로서 자리매김하려

면 퇴계로부터 성호까지 이어지는 심학적인 계통성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실학연구에서 행한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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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와 연결이 된다.

그는 연구 결과, 한강의 경우 퇴계보다 남명의 심학에 가까웠고, 여헌의 경우 독

자적인 문호를 세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수와 백호의 경우에는 이전의 학

자들보다는 선배인 여헌의 학문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

는 여헌의 일원경위(一原經緯)의 논리를 주목하였는데, 이 논리는 성발위정(性發爲

情)의 명제를 거쳐 사칠론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각자의 이기론을 수립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근기남인의 계보는 남명을

이은 한강과 독립적인 여헌, 그리고 여헌의 이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미수와 백호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뿐, 도학적인 계보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

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이상호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정도원은 다른 논문인 星湖 李瀷의 退溪 읽기와 學派分裂 : 星湖와 近畿南人의

학문적 접점과 “道東”論의 괴리 에서 위의 주장을 이어서 이익의 학문적 특징을 
도동록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성호의 사상적 귀결은 대체로 근기남인의 일반

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정통적인 퇴계학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고 평가하였다. 중요한 점은 성호의 사상적 귀결이 스스로 내세우는 학문적 지향과

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호는 자신의 사상적 연원을 퇴계에 두고 근기남인

의 한 명인 미수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퇴계의 저술을 편집하여 사숙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성호의 이러한 주장은 후일 번암에 의해

체계화되었지만 당파적인 색체와 지연, 혈연, 단순한 학연이 성글게 엉킨 이상의 의

미를 가지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호가 강화하려고 한 사상적 귀결

은 스스로 퇴계학적 귀결을 부정한 사칠신편중발 이 그렇고, 좌파와 우파의 퇴계

읽기 방식의 대립에 침묵한 것 등에서 그 스스로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성호의 대표적 퇴계 읽기 결과인 도동록과 이자수어, 사칠신편
 등에 드러난 사상적인 편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수어가 정통

적인 퇴계학 체계를 그대로 반양하고 있다면, 원저인 도동록은 사칠신편중발 , 
성호사설 등에서 발견되는 성호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호학이 주

장하는 퇴계 연원과 자득의 논리가 서로 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성호

학파에서 퇴계 사숙이라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저작은 이자수어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성호나 성호좌파가 아닌 성호우파, 특히 순암에 의해 완성되었다. 순암은

전편에 걸쳐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책 제목까지 바꿨는데, 그 결과 도통의 자임하

던 도동록의 원래 의미는 사라졌다. 결국 정산이 성호 사후 가정 보관용으로 성

호의 원저를 필사할 정도로 양측의 학문적 차이는 분명한 것이었다.

순암은 성호 문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름의 학문을 구축하였던 학자였고, ‘자

득(自得)’을 주장하는 성호와 달리 ‘근수규구(謹守規矩)’를 주장하였다. 그는 정통적

인 퇴계 읽기, 즉 도학적 퇴계 읽기를 함으로써 자득적 퇴계 읽기를 하고 있는 성

호나 성호좌파와 구별된다. 후일 성호좌파는 성호의 퇴계 이해가 소남·순암의 우파

와 달랐음을 적극 주장하고 성호의 학풍이 자득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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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도통의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성호와 자득의 학문을 주장하는 성호가 존재하는

것은 도학자적인 모습과 실학자적 모습이 교차된 결과이며, 우파는 성호의 도학적

적인 모습을, 좌파는 성호의 실학자적인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

호학파의 분열은 성호의 괴리된 이중성이 표면화한 것이며, 18세기 이래의 조선주

자학의 탈도학화 과정이 표면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선희는 신체성, 일상성, 실천성, 공공성 : 성호 이익의 심학(心學) 에서 이익의

심학 자체를 연구하였다. 그는 우선 유가적 전통에서의 심학은 우주 안에서 인간의

지위와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다룬다는 점에서 형이상학과 인식

론, 윤리학과 수양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사유하고 변용하여 사용하였

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명의 심학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심학이라면 주자의

심학, 퇴계의 심학 역시 충분히 성립되며, 마찬가지로 ‘성호의 심학’ 역시 성호의 학

문적 경향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호의 심학을 논의

하면서 그 역사적 계승이라는 측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앞의 두 논문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익의 심학을 직접

다루었다는 점에서 위의 두 논문과 연결하여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는 이 글에서 심학으로서의 성호 철학의 이론적 지형과 지향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그는 성호의 심학은 마음의 형이상학적 근원성이나 우주에 대한 포괄성, 가

치 인식의 즉각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지각, 사려, 판단, 도덕적 실천 등 다양

한 분기와 계기로 분화되는 인식과 도덕적 실천의 과정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호의 심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적으로 선언된 성(性)에서 물리적

토대와 구체적 작동의 방식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심(心)으로 논점을 전환한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정도원의 앞의 논문에서 주장한 심학적인 의미에서

의 도통 혹은 학통이 퇴계에서 성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와 비교하여 살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성호에게 심학적인 학문의 특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이전의 퇴계 학통과 심학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다르게 변용되어 근기실

학이라는 학문이 전개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의 경학(經學)사상에 대한 연구도 9편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임옥균은 한

국의 다산을 중국·일본의 학자들과 논어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실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학문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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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2014년도에도 실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경학과 철학사상에서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세론 등의 분야까지 아우르

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학 연구의 연속성과 학문적 성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14년에 성호학파의 학문적 성격에 대

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점은 주목된다.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실학은 조선후기의 새로운 사상조류라는 성격규정

에까지는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실학사상은 기존의 성리학, 나아가서는 근대사상들과도 비교,

검토되어야만 비로소 그 학문적 성격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상가

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심화와 아울러 이들 연구를 종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연

구가 기대된다. 또한 멀리 내다보면 실학의 철학, 경세, 예술 분야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